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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통일 담론은 ‘통일에 관한 국가적·개인적 철학의 총체로서, 통일에 대

한 규범과 가치를 생산하는 인식론적 배경’으로, 주로 북한에 대한 인식, 통

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 과정과 방식에 대한 이론적 틀 등으로 구성

된다. 통일 담론은 통일 전략, 통일 정책과 함께 통일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데, 그 중요성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으로, 통일 담론은 통일 추진의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구상인 통일 전략의 핵

심 토대이다. 통일 전략은 통일 담론에 기대어 그 추진을 위한 권위를 확보

하고 정당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일 담론은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선택된 가용 자원과 수단, 즉, 통일 정책의 기준이 된다. 통일 정책은 통

일 담론을 기준으로 정책 실현을 위한 권력을 구조화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다(통일연구원, 2015: 2 -3).

이러한 통일 담론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모색할 때는 크게 두 방향의 사

유가 가능하다. 첫째, 통일 담론을 바탕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방향을 모

색하고 구체적 내용과 방법을 구안하는 것이다. 이때 통일 담론은 국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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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부 요인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전략적 토대와 정책적 기준으로 상

정된다. 실제로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단 이래 통일 담론을 주도

한 주체는 정부와 정치권이었고 학계는 정부와 정치권, 또는 시민 단체의 통

일 담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거나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

당했다(박명규, 2008: 87; 홍석률, 2021: 208). 국어교육 또한 1989년의 ‘한민

족공동체통일방안’과 1994년의 ‘한민족공동체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 

등 정부 주도의 통일 담론에 기반하여 통일 관련 교육을 설계하고 실천하고 

있다. 통일 담론이 당대 사회의 상황과 조응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며 변화

하였다는 점에서, 변화하고 분화하는 통일 담론에 대한 탐색은 국어교육이 

현실 감각을 갖추면서 통일교육의 창의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

둘째, 국어교육의 통일 담론에 주목하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

로 살피는 것이다. 이때, 통일 담론은 국어교육 내부에서 이론화한 담론 중 

하나로, 분단 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국어교육이 인식하고 숙의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 1988년의 납·월북 작가 해금 조치, 1989년의 ‘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표 등 남북한의 교류·협력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

운데 국어교육학계 또한 1989년 4월 “남북한 국어교육정책 교류로 민족동

질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한국국어교육학회)를 개최하고 남북한의 국어 

교과서와 국어교육 정책을 비교하는 등 국어교육의 통일 담론을 본격적으로 

구성하기 시작하였다.1) 통일 담론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으

며 이들 분야의 영향 관계와 상호작용은 통일 담론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거

점이 된다(통일교육원, 2021: 6). 이런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이론과 

1)		 이날(4월 22일)의 대토론회를 마치며 국어교육학과 국어국문학 관련 6개 학회의 회장단

은 ‘남북한 언어동질성 회복과 국어교육정책 통일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

고 이를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문교부 장관 등 6개 정부 기관의 책임자에게 보낸다. 

건의문에 서명한 학회장은 이응백(한국국어교육연구회장), 진태하(한국국어교육학회장), 

남광우(한국어문교육연구회장). 황패강(국어국문학회장), 이기문(국어학회장·국어연구

소 소장), 이현복(대한음성학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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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대한 성찰은 국어교육 내 통일 담론의 지형도를 그리면서 그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는 작업이자, 다른 분야와의 대화적 관계를 맺으며 ‘더 나은 

통일’을 지향할 계기가 된다. 

이 연구는 후자의 맥락에서 통일 담론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의 과제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인 점은 분명하다. 다만, 후자에 대

한 체계적 분석과 이해 없이 외부의 통일 담론을 추수하듯 탐색하는 것은 자

칫 통일에 대한 국어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그간의 축적된 성과와 정련

된 방법론을 주변화하는 등 국어교육의 안목과 성과를 왜소하게 인식할 우

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통일교육의 문제를 다룬 일체의 연

구를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로 개념화하면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대어 

이 방면의 연구 동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2) 이를 통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하면서 논의가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료를 최

대한 수집하여 그 추이와 특성을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체계적 문헌 고찰(systematic literature review)을 선택하였다. 체

2)		 통일교육의 문제는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북한과 통일의 관점을 기

준으로 통일교육의 문제를 승공,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 안보, 탈분단, 다문화 이해 및 갈

등 해결, 북한 사회의 이해로 세분화하거나(함택영·구갑우·김용복·이향규, 2003: 53), 

통일교육의 인식적 쟁점을 기준으로 통일의 당위성, 북한의 인식, 남북한 차이의 인식으

로 나눌 수 있다(김상무, 2008: 21 -30).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후자의 논의에 따라 ‘통일 

관련’의 범주를 통일, 남북한, 북한으로 설정하되 문헌 고찰의 결과는 전자의 논의를 참고

하여 폭넓게 설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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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문헌 고찰의 목적은 특정한 분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특정 연구

의 동향을 살피는 데 있어 최신의 연구 결과를 포함하여 적합한 연구 결과를 

최대한 종합한 후 신뢰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문헌 고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뚤림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 연구자 단독으로 진행될 때, 고찰의 과정이 투명하지 않

을 때, 고찰의 대상이 부적절할 때, 구체적으로, 포함해야 할 연구를 포함하

지 않거나, 비뚤림을 포함한 연구처럼 포함하지 말아야 할 연구를 포함할 때 

발생하기 쉽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방법론의 지침은 연구의 기획, 연구 

계획서의 작성부터 자료의 분석과 결론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두 

명 이상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표준화된 절

차에 맞춰 고찰의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연구를 사전에 정해진 포함 기

준을 바탕으로 수집하되, 중복되거나 연구 영역이 맞지 않거나 연구 결과가 

고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등 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대상을 최종적으

로 선별한다(김수영·박동아·서현주·신승수·이수정·이민 외, 2020: 2 -5).

체계적 문헌 고찰은 보건 정책의 의사결정이나 임상 시험의 결과 종합

을 위한 근거 기반 보건 의료의 방법론으로서 개발되었지만,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경영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어

교육에서도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거나(김은성·김호정·남가영·박재현, 

2014) 관련 연구 분야의 성과와 추이,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이인화·정진

석, 2014) 이 방법론을 도입한 이래로 대부분 후자의 맥락에서 꾸준히 활용

하고 있다(권이은·이수진·송정윤, 2021; 김라연·최건아·박소희·황인지·장

봉기,2021; 김해인, 2016; 김혜연, 2017; 김혜연, 2022; 박유현·이인화, 2022; 백

정이, 2021; 안상희, 2020; 진용성, 2018). 이 연구는 보건 의료 분야의 지침서

인 김수영·박지은·서현주·서혜선·손희정·신채민 외(2011)와 김수영 외

(2020)를 준용하되,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려는 연구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두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절

차와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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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 설정 → 문헌 검색 → 문헌 선별 → 자료 분석

<그림 1> 체계적 문헌 고찰의 절차와 방법 

1. 핵심 질문의 설정

체계적 문헌 고찰의 첫 단계는 핵심 질문(key question)의 설정이다. 핵

심 질문은 연구의 목표를 질문의 형태로 기술한 것으로, 어떤 연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관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 연구는 핵심 질문이 갖춰야 할 실현 

가능성, 관련성, 참신성, 흥미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동향을 다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핵심 질문을 김수영 외(2020: 9)를 참고하

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의 일반적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시기, 대상, 

영역의 분포는 어떠한가?

둘째, 연구 내용의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주제별 특성과 

영역별 추이는 어떠한가?

셋째, 연구 방법의 동향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적용한 연구 방

법의 분포와 특성은 어떠한가?

2. 문헌 검색

체계적 문헌 고찰은 기본적으로 핵심 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정밀도를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민감도가 높은 검색을 선호

한다(김수영 외, 2020: 38). 이를 위해 검색할 문헌의 발행 기간, 출판 형식, 검

색어의 조합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이 연구는 국어교육 내에서 통일 관련 

연구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핵심 질문과 관련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집

하기 위해, 첫째, 발행 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둘째, 검색어는 동의어, 유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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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어 등으로 다양화하되, 셋째, 출판 형식은 회색 문헌은 포함하지 않고 학

술지 논문으로 한정하였다. 검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국어교육 분야의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교보문고 스콜라(scholar.kyobobook.

co.kr),DBpia(www.dbpia.co.kr),KISS(kiss.kstudy.com), RISS(www.riss.

kr) 등을 선정하였다.3)

문헌 검색은 2022년 9월 8일부터 9월 23일까지 진행하였다. 검색어의 

목록은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민감도 높은 문헌 검색을 위해 두 층위로 나눠 

중층적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층위는 연구 주제의 핵심어 중 하나인 ‘국

어교육’과 관련된 영역 층위로, ‘국어교육’을 핵심어로 하되, 국어교육의 전

통적 영역 구분을 준용하여, 관련어로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

법교육’, ‘어휘교육’, ‘문학교육’을 선정하고, 관련어의 동의어 및 유의어인 

‘듣기말하기교육’, ‘읽기교육’, ‘쓰기교육’도 검색어로 포함하였다. 두 번째 층

위는 연구 주제의 또 다른 핵심어인 ‘통일’과 관련된 범주 층위로, ‘통일’을 

핵심어로 하되, 통일교육의 범주 분류를 준용하여(김상무, 2008), 관련어로 

‘남북한’, ‘북한’을 선정하였고, ‘남북한’의 유의어인 ‘남북’도 검색어로 포함

3)		 이와 관련하여 이 연구의 기본적인 제한점은 선별된 문헌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모

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4개의 학술 데이터베이스가 방대한 문헌을 포함하

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중 전자화되지 못한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출판 형식을 학술지의 논문으로 한정함으로써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사에서 유의미한 학위 논문, 단행본, 정부·기관 보고서 등을 포

함하지 않았다. 

		  다만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은 체계적 문헌 연구에서 자료 선별의 핵심 방법으로, 데

이터베이스 내에 포함된 광범위한 문헌을 누락 없이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다. 또한, 출판 형식을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한 것은 자료 분석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고려

한 선택이다. 현재의 문헌 검색 방법으로 출판 형식을 보고서, 단행본, 학위 논문으로 확

장하면 1차 검색 문헌은 12,000건을 넘어선다. 이에 출판 형식을 학술지 논문으로 한정함

으로써 적정 규모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경우에도 1차 검색 문헌은 

5,897건, 최종 선별 문헌은 178건으로, 국어교육학계의 체계적 문헌 연구 중 가장 많은 자

료를 다룬 편에 속한다. 학위 논문, 단행본, 정부·기관 보고서, 특히,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되지 못한 연구 자료에 대한 문헌 연구는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 기약한다.



	 149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하였다. 

이들 검색어는 네 곳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전체 검

색’과 ‘결과 내 재검색’, ‘학술 논문’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검색에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전체 검색으로 ‘국어교육’ 층위의 검색어로 ‘문학교육’을 입력하

고, 결과 내 재검색을 적용하여 전체 검색으로 ‘통일’ 층위의 검색어로 ‘남북

한’을 입력한 후, 자료 유형에서 학술 논문을 선택하여 ‘문학교육’ AND ‘남

북한’ 검색을 완료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표 1>과 같이 반복하였고, 그 

결과 모두 5,897개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표 1> 문헌 검색의 내용과 흐름

① 국어교육 → 통일 국어교육 → 남북한 국어교육 → 남북 국어교육 → 북한

②

화법교육 → 통일 화법교육 → 남북한 화법교육 → 남북 화법교육 → 북한

듣기말하기교육 → 통일 듣기말하기교육 → 남북한 듣기말하기교육 → 남북 듣기말하기교육 → 북한

③

독서교육 → 통일 독서교육 → 남북한 독서교육 → 남북 독서교육 → 북한

읽기교육 → 통일 읽기교육 → 남북한 읽기교육 → 남북 읽기교육 → 북한

④

작문교육 → 통일 작문교육 → 남북한 작문교육 → 남북 작문교육 → 북한

쓰기교육 → 통일 쓰기교육 → 남북한 쓰기교육 → 남북 쓰기교육 → 북한

⑤

문법교육 → 통일 문법교육 → 남북한 문법교육 → 남북 문법교육 → 북한

어휘교육 → 통일 어휘교육 → 남북한 어휘교육 → 남북 어휘교육 → 북한

⑥ 문학교육 → 통일 문학교육 → 남북한 문학교육 → 남북 문학교육 → 북한

3. 분석 문헌의 선별 

분석 문헌의 선별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중복 문헌 

제외 단계이다. 이 연구는 민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색을 진행했기 때문

에 문헌 검색의 결과에는 데이터베이스 간, 검색어 조합 간 중복 문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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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중복된 문헌인 4,329편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단계에서 총 5,897편 중 1,568편을 선별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주제 관련성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

서 선별된 문헌의 제목과 초록에 근거하여 ‘통일 관련 여부’와 ‘국어교육 분

야 여부’를 선별 기준으로 삼아 그 관련성이 명시적인 연구를 선별하고자 하

였다. 이에 ‘통일 관련 여부’를 적용하여 ‘문법 용어의 통일적 기술, 교육 내

용의 통일성, 작품 구조의 통일성, 글의 통일성, 논문 양식의 통일’ 등 한반도

의 남북통일과 무관한 문헌을 제외하였다. 또한, ‘국어교육 분야 여부’를 적

용하여 ‘역사교육, 독일교육, 외국어교육, 한국어교육, 국어국문학, 통일교육’ 

등과 같이 국어교육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문헌도 제외하였다. 여기에는 학

술대회 자료집의 발표문, 토론문, 잡지의 기고문 등 문헌 검색으로 걸리지 않

았던 회색 문헌도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 단계에서 1,568편 중 212편

을 선별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주제 긴밀성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

서 선별된 문헌의 초록과 전문에 근거하여 연구 주제와의 긴밀성이 높은 연

구를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에 통일 관련 국어교육을 표방하지만, 분석의 초

점이나 결과는 북한 교육의 일반적 특성, 북한의 언어 규범이나 작품에 대한 

이해, 남북한 언어의 차이 등에 한정된 사례, 북한의 국어과 교육강령에 대한 

분석이나 남북한 국어 교과서의 비교 등을 포함하지만, 연구의 초점이나 결

과가 통일 관련 국어교육에 해당하지 않거나 넘어서는 경우 등 연구 주제와

의 긴밀성이 낮은 32편을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단계에서 180편이 선별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질 평가 기반 문헌 선별 단계로, 앞선 단계에서 선별된 

문헌의 전문에 근거하여 연구 방법의 적합성, 연구 자료의 적절성, 연구 내

용의 충실성 등을 기준으로 연구의 질 평가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80

편의 문헌과 관련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선택했는지, 연구 

방법에 적합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는지, 연구의 결과가 충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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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등을 연구자 2인이 독립적으로 검토한 후 2인 모두 한 건 이상의 기준을 

현저하게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2편의 문헌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78편의 문헌이 분석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4. 자료 분석

분석 자료로 선정된 178편의 문헌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되었

다. 첫째, 고찰 범주의 설정이다. 이를 위해 앞서 밝힌 핵심 질문을 세분화하

는 방식으로,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

료 등 총 여섯 가지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둘째, 범주별 분류 기준을 도출하

였다. 분석 범주 중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은 범주의 특성에 기반하

여 연역적으로 분류 내용을 도출하였다. 반면,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

료는 구체적 사례에 기반하여 그 범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귀납적으

로 분류 내용을 도출하였다. 범주별 분류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범주별 분류 기준과 내용 

범주 분류 기준 분류 내용

발행 연도 수집된 연구의 발표 시기 연 단위로 분류

연구 대상 분석 자료나 연구 참여자 일반, 초중등, 초등, 중등, 대학, 성인

연구 영역 국어교육의 영역 구분
국어교육 일반,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

연구 주제 연구의 목적과 내용
교육 개관, 통일 대비, 북한이탈주민, 교육 언어, 갈래별 접근, 

단위별 접근, 유형별 접근 

연구 방법

연구의 활용 분야 기초 연구(기술), 기초 연구(탐색), 개발 연구, 정책 연구

자료의 접근 방식 개념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연구 자료 자료의 유형 교육강령, 교과서, 교육 지침서, 잡지, 학술서, 작품, 어문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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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문헌별 분석 양식을 제작한 후 연구자 2인

이 독립적으로 각각의 문헌에 대해 범주별 분류 내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178편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 2인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면서 연구자 

간 차이를 확인하였고,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문헌의 전문을 함께 

조회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분석 결과의 차이를 조정하였다. 범주별 분류 내

용을 적용하며 각각의 문헌을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문헌별 분석 사례 

저자 발행 대상 영역 주제

강보선 외 2017 초등 문법교육 교육 개관

세부 주제 방법론(목적) 방법론(방식) 자료 기타

체재 기초 연구 (기술) 질적 연구(내용분석) 교육강령(2013) 남북한 비교

넷째, 문헌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발행 연도,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추이와 그 특성을 각각 파악한 후, 통일 관련 국어교

육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연구 시기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국어교육 논문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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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문헌 목록의 첫 번째 논문은 전수태(1989)로, 1989년 4월 22일의 “남북

한 국어교육정책 교류로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표된 논

문이다. 이 시기의 전후로 납·월북 작가 해금 조치(1988.7.19.)와 한민족공

동체 통일방안의 발표(1989.9.11.)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일 관련 국

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는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향한 사회적 열망과 정책 기

조의 강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학계 전반의 통일 관

련 연구 흐름(김석향, 2019 : 3)과 궤를 같이한다. 

다만, 이러한 영향 관계, 즉, 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역사적 사건과 정책

이 국어교육 연구를 견인하거나 추동하는 현상은 이후 연구의 뚜렷한 경향

으로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89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편수는 연당 5편 안팎에 머물렀

다. 1994년과 2011년에 있었던 북한 지도자의 사망, 2000년과 2007년의 남

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 관계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으나 

이러한 사건이 통일 관련 연구를 촉발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 추이가 변화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6년 전후로, 2015년에 

11편의 논문이 발표된 이래 현재까지 해마다 10편 이상 관련 연구가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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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13년에 북한에서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

육강령’이 발표되고 이에 따라 ‘국어’(소학교, 초급중학교)와 ‘국어문학’(고급

중학교) 교과서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점, 이들 자료를 

2016년에 국내 기관이 입수하면서 여러 연구자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 역량

을 집중한 노력에 힘입은 것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서는 북한 자료

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북한의 최신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국내 입수가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분기점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학교급을 기준으로 분석 자료를 분

류하고 발행 연도별 추이를 살폈다. 학교급은 초등, 중등, 대학, 성인으로 나

누되, 초등과 중등을 함께 다루는 연구는 초중등으로, 학교급이 특정되지 않

은 연구는 일반으로 묶었다. 발행 연대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나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대상별 연구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일반 4 1 10 3 18(10.1)

초중등 5 13 28 18 64(35.7)

초등 1 3 17 11 32(18.4)

중등 3 12 29 11 55(30.7)

대학 5 1 6(3.4)

성인 3 3(1.7)

총계 1 12 29 92 44 17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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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급과 중등학교급을 포함하

여 절대적으로 초·중등학교급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의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비중이 매우 낮다. 대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라 하더라도 탈북 대학생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는 소수 있지만 일반 대학생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학

계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4)

연구 대상별 동향을 세분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중등학교급 연구는 대부분 남북한 국어교육을 비교하거나, 비

교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국어교육을 교육과정 및 교과서 차원에서 통합하려

는 연구이다. 

남북한 국어교육 비교 연구는 비교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남북한의 국어교육을 대등하게 비교한 연구(강보선·김진숙·박수련, 2016;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 2017; 권순희·강보선·주재우·정진

석, 2017; 이관규, 2022; 정진석·강보선·주재우·권순희, 2017; 주재우·권순희·

강보선·정진석, 2017 등)과 북한의 국어교육을 상세히 분석한 연구(강보선, 

2018; 권순희, 2018; 김양희, 2016; 김정우, 2015; 박기범, 2020; 박소은, 2020; 

소강춘, 2000; 정진석, 2018; 주재우, 2018; 최홍원, 2019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어교육 통합 연구도 연구의 중심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 통합 방향을 거시적으로 제안한 연구(김중신, 2014; 박갑수, 1998; 이삼

형, 2015; 이인제, 2005; 전수태, 2010 등)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의 통합 방안

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연구(강보선, 2020ㄴ; 고정희·김종철·구본관·조진수·

4)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학술적 연구는 드물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남북의 언어 차

이를 이해시키거나 북한어를 소개하는 책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17, 

2019, 2020; 양영철, 2018; 전영선, 2015; 정종남, 2001; 한성우·설송아, 2019)은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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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미·민병곤 외, 2015; 김태호·신헌재, 2022; 심영택, 2000; 오현아, 2019; 이

상일, 2020, 이인제, 2005; 이성우·신중진, 2021; 진선희, 2020; 최미숙, 2020; 

한명숙, 2017 등)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통합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북한 국

어교육의 목표, 내용 등에서 존재하는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

여 남북의 국어교육을 통합하는 것을 주된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이는 남북

한 국어교육 통합 연구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통일 담론 중 민족주의 통일 담

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만 문학 영역을 중심으로 상호문화주의

적 관점(오영창, 2021; 장지혜, 2016; 최홍원, 2019ㄷ), 다문화교육 관점(김미혜, 

2009) 등 민족주의 외의 관점에서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을 접근하기도 하

였다. 

둘째, 초중등학교급 연구 중 일부는 탈북 학생을 대상으로 논의가 이뤄

졌다.5) 탈북 학생은 국어 과목을 학습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

고 그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

로 한 국어교육 연구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탈북 학생 대상 국

어교육과 관련하여 탈북 청소년의 학업 성취도(김영란, 2013), 탈북 청소년 

학습자의 문식성(오현아, 2020), 탈북 청소년의 문학 능력(오영창, 2021), 쓰

기 학습에 대한 탈북 중학생의 요구 분석(김부경·김대희, 2014, 2016), 북한 

이탈 청소년을 위한 글쓰기 교육(임현열, 2014), 탈북 학생의 쓰기 양상(백목

원·권순희, 2016), 북한 이탈 초등학생의 국어 능력(정경화·권순희, 2016), 북

한 이탈 고등학생의 국어 능력(백목원·권순희, 2016), 탈북 청소년 대상 교재 

개발(김정은, 2018; 원진숙, 2015) 등이 연구되었다. 

셋째, 초중등학교급 이후 대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주민은 남한 정착 과정에서 남북의 언어 차

5)		 ‘탈북 학생’은 선행 연구에서 ‘탈북 청소년’, ‘북한 이탈 학생’, ‘북한 이탈 청소년’ 등으로

도 불린다. ‘탈북 학생’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한 만큼 누구를 탈북 학생으로 볼 것인가

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탈북 학생’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이은주·이

순영(2021)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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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정착을 돕는 ‘하나원’

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국어교육을 하지만 교육 기간이 짧고 하나원 퇴소 이

후에는 국어를 학습할 기회와 여건이 부족하여 언어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 국어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교육적 필요 때문에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어교육은 북

한이탈주민 대상 어휘교육(강보선, 2013ㄱ),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교

육과정(김혜윤·한정범·조연주, 2019), 북한이탈주민 대상 언어 교육(권순

희, 2014ㄱ; 2014ㄴ; 배준영, 2013), 새터민의 어휘 및 화용 표현 교육(문금현, 

2007), 북한이탈주민 교재(우인혜, 2018)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지금까지는 

주로 ‘어휘’와 ‘화법’ 그리고 ‘교재’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탈북 대학생에 주목한 연구도 일부 존재한다. 탈북 대

학생의 언어 문식성(오현아·김지혜, 2019ㄱ; 오현아·김지혜, 2019ㄴ), 북한의 

대학 글쓰기(김수연, 2015) 등에서 국어교육 관점에서 탈북 대학생의 언어 

문제를 다루었으나, 탈북 대학생이 남북한의 언어 및 언어문화 차이로 인하

여 대학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강보선·변정훈, 2016)에 비하여 

이들에 관한 관심과 연구 결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3. 연구 영역

연구 영역과 관련하여, 국어교육의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영역별로 분

석 자료를 분류하고 발행 연도별 추이를 살폈다. 영역은 국어교육 일반과 함

께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문법교육, 문학교육으로 나눴고 발행 연대

는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로 나눴다. 이를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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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역별 연구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국어교육 일반 1 10 10 36 18 75(42.1)

화법교육 1 1 3 5(2.8)

독서교육 1 2 3(1.7)

작문교육 7 7(3.9)

문법교육 1 5 15 9 30(16.9)

문학교육 12 29 17 58(32.6)

총계 1 12 29 92 44 178(100.0)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남북한의 초등학교급 국어 교과서를 비교하는 논

의(전수태, 1989)를 비롯한 국어교육 일반론 차원에서 시작하였고 2000년대

를 기점으로 하위 영역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였다. 전체적 비중의 측면에서, 

국어교육 일반에 관한 모색(75건, 42.1%)과 하위 영역의 구체적 논의(103건, 

57.9%)가 일정한 균형을 이루며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하위 영역의 영역별 연구의 비중에는 편차가 크다.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축적된 영역은 문학교육이다. 북한 문학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수령형상’의 교과서 구현 양상을 살핀 논의(김양희, 2004ㄴ)로 시작한 문학

교육은 발행 연대별로 하위 영역의 연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꾸

준히 증가하며 영역별 논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문법교육도 연구 

성과를 지속하여 축적하고 있는 영역이다. 북한의 학교문법 내용을 분석한 

논의(이관규, 1999)로 시작한 이 영역은 발행 연대마다 하위 영역의 연구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보이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화법교육, 독서교육, 작문교육 분야의 연구 비중은 미미하다. 북한

의 화법교육과 독서교육을 개관한 논의(이주섭, 2000; 이인제·민병곤·이재기, 

2002; 임칠성, 1996)로 하위 영역 논의의 선편을 쥐고 있지만 세 영역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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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합해도 2000년대 2편, 2010년 12편으로 연구 성과의 축적이 더딘 편이

다. 특히 국어교육 일반, 문학교육, 문법교육과는 대조적으로 2020년 이후에

도 이들 분야의 연구는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중심이 

점차 일반론에서 영역별 논의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 관심이 영역별 전반으

로 확산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4. 연구 주제

연구 주제는 기본적으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귀납적으로 도출한 후 

발행 연대별로 묶어 그 추이를 살폈다. 구체적으로, 분류된 분석 자료를 하나

씩 검토하면서 핵심 구문을 파악한 후 내용의 유사성과 계층성을 고려하며 

핵심 구문을 수정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세부 주제를 확정하였다. 이 과정

에서 연구 주제가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국어교육 일반, 

문학교육, 문법교육, 의사소통교육 등으로 영역을 나눠 분석 자료를 분류하

였고 발행 연도별 추이도 함께 살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어교육 일반의 연구 주제는 크게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 통일 

대비 국어교육, 북한이탈주민, 북한 국어교육의 언어 등 4가지이다.

<표 6> 국어교육 일반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80·90 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재

전수태(1989), 
최현섭(1993), 
박인기(1995), 
박갑수(1998), 
윤희원(1999) 

소강춘(2000), 
문무영·김태훈

(2001), 
허재영(2002), 
김양희(2003), 
김양희(2004ㄱ)

김양희(2016),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권순희(2018), 주재우(2018), 

이향근(2018), 
진용성·차해나(2018), 
변경가·권순희(2019), 

최홍원(2019ㄴ) 

김태호(2020), 
이관규(2022) 

교육사 정주리(1997) 이동배(2009) 이관규(2021)

사상

교양
엄인영(2019)

김윤정(2020), 
엄인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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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 2000 2010 2020

통일 

대비

방향·

과제

박영목·이인재

(1998), 
최현섭(1999)

이인제(2005) 

전수태(2010), 김중신(2014), 
민현식(2015), 이삼형(2015), 
서현석(2016), 장지혜(2016), 
한명숙(2016), 한명숙(2017)

강보선(2020ㄱ), 

한명숙(2020), 
오현아(2021) 

기획·

개발
심영택(2000) 고정희 외(2015)

최미숙(2020), 
강보선(2020ㄴ), 

진용성·김병수

(2020), 
김태호(2022), 
김태호·신헌재

(2022ㄴ),

진용성·김병수

(2022)

북한

이탈

주민

실태 

파악

김남미(2011), 배준영(2013), 
김영란(2013), 

권순희(2014ㄴ), 

백목원·권순희(2016), 
정경화·권순희(2016), 

안한나(2018), 
오현아·김지혜(2019ㄱ), 

오현아·김지혜(2019ㄴ)

오현아(2020), 
이은주·이순영

(2021)

개발·

개선

임현열(2014), 원진숙(2015), 
우인혜(2018), 

김혜윤 외 (2019)

교육

언어

교과서 

어휘

김희진(1996), 
이주행(1998), 
민병곤(1999)

이성연·정옥란

(2006), 
이성연(2007)

강보선(2013ㄴ), 

구영산(2015), 김서형(2018)
정혜현·진용성

(2021)

교과 

용어
전은진·신중진(2017)

이성우·신중진

(2021)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은 주로 북한의 교과서, 교육강령, 교육 지침서, 잡

지 및 학술서 등을 바탕으로, 단독으로 또는 남한의 자료와 비교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의 체재, 역사, 정치사상교양 등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교육 체재의 경우, 1980·90년대에는 남북한 국어 교과서(전수태, 1989), 북

한 국어교육 이론(최현섭, 1993), 남북한 국어교육 연구(박인기, 1995) 등 교

과서뿐만 아니라 국어교육 이론, 국어교육 연구처럼 현재보다 세분화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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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를 연구 성과의 축적에 따른 연구 주

제의 분화로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북한 국어교육과 관련된 자료 확보가 

미비하면서 언어 규범, 교과서, 선행 연구 정도의 한정된 자료로 각각 제한된 

주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기인한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

탕으로 북한 국어교육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활용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자료에 근거하여 북한 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자리를 잡게 된다. 이 밖

에 북한 국어교육의 역사, 북한 국어교육의 사상교양적 특성 등도 논의의 비

중은 작지만, 북한 국어교육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1990년대와 2000년대는 각각 2편 정도로 미비

했지만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성과가 빠르게 축적되는 주제이다. 이 주제

는 개인 연구보다는 공동 연구에서 파생된 연구들이 많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대학, 학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통일을 대비할 목적으로 국어교육 

정책,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 교과서 등과 관련된 공동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

데 그 연구 결과 중 일부가 학술 논문으로 출판된 경우가 많은 것이다(고정

희·김종철·구본관·조진수·차경미·민병곤 외, 2015;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

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7; 이인제·최미숙·송현정·이재기·

민병곤·박삼서, 2000; 인천교육대학교 통일대비 국어과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6).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점에

서 다른 주제보다 그 출발은 늦은 편이다.6) 하지만 2010년대 가장 높은 비

중을 보일 만큼 단기간에 연구의 성과가 축적된 주제이기도 하다. 이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언어생활의 어려움, 그들의 언어 능력을 파악하는 논

의와 그들을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재, 수업 방안을 개발하고 보완하는 

6)		 분석 자료에서는 북한 이탈 청소년, 탈북 청소년, 탈북 학생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이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법률 용어인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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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로 크게 나뉘는 가운데 이들 주제의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그 성과와 한

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은주·이순영, 2021)가 최근 제출된 점도 눈

에 띈다. 

이 밖에 북한 국어 교과서의 어휘, 북한 국어 교과의 용어 등 북한 국어

교육의 언어를 남한과 비교하는 연구도 그 비중은 작지만, 초기부터 꾸준하

게 연구된 주제이다.

둘째, 문학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는 북한 문학교육의 개관, 북한 문학교

육의 갈래별 접근, 통일 대비 문학교육, 북한이탈주민 등 4가지이다.

<표 7> 문학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재 이영미(2007ㄱ)

임옥규(2012), 
정진석(2018), 
박기범(2018), 

최홍원(2019ㄷ), 

박기범(2019)

교육사 이영미(2012)

사상

교양

김양희(2004ㄴ), 

이영미(2007ㄴ)

홍지선(2012), 
임인화·정재찬(2015)

갈래별 

접근

현대

문학

김양희(2005), 
김양희(2006), 
김미혜(2009), 
황규수(2009), 

조경덕(2013), 
이영미(2014), 
김정우(2015), 
최창헌(2019), 
이경화(2019)

박기범(2020), 
김영애(2020), 
정재림(2021), 

이경화·김정우(2021)

고전

문학

 이상일(2006), 
한규석(2006), 
김문태(2008) 

최홍원(2013), 
조규익(2017)

이루리(2020), 
곽아람(2021), 
이창희(2021), 
오춘지(2022), 
최창헌(2022)

아동

문학
이영미(2006)

이영미(2010ㄱ), 

이영미(2010ㄴ), 

진선희(2016), 
박금숙(2016), 
김태호(2017)  

방은수(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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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10 2020

통일 

대비

이념

임인화(2016), 
김미영(2016), 
최홍원(2019ㄱ)

개발·

제재

유성호(2006)
주재우(2015), 
남경우(2017)

이상일(2020), 
진선희(2020)

김미영·유리(2015), 
양정임(2018), 
임인화(2019)

이동일(2020), 
김은정(2020), 
하채현(2021), 
임인화(2021)

북한이탈주민 오영창(2021)

북한 문학교육의 개관은, 앞서 살핀 북한 국어교육의 개관과 유사하게, 

북한 국어교육의 체재, 역사, 정치사상교양적 특성으로 세분화된다. 주목할 

점은 다른 영역과 대비하여, 북한 관련 문학교육에 관한 연구 초기부터 정치

사상교양적 특성을 다룬 연구의 비중이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의 문학

교육이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의 양성이라는 북한 교육의 목적 달성에 있어 

국어교육 내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는 위상과 관련이 깊다. 이후 2013 개정 

교육강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가 입수되고 소개됨에 따라 북한 문학교육의 

현 체재를 분석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갈래별 접근은 북한 문학교육 연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차별적 

주제이다. 현대문학, 고전문학, 고전시가, 현대시, 현대소설 등 시대와 갈래

에 따른 전통적 분류를 중심으로 북한 문학교육의 면모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는 가운데 아동문학이 하위 주제로서 꾸준하게 논의되는 것이 특징적이

다. 이는 정치사상적 교양과 정서적 교양을 위해 아동문학과 관련된 교육 내

용을 소학교뿐만 아니라 초급중학교까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북한 문학교

육의 특성을 주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통일 대비 문학교육은 국어교육 일반과 함께 2010년을 기점으로 연구 

성과가 빠르게 축적된 주제이다. 교육적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어 이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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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가 많고 교육 내용의 개발에서 제재 선정의 문제를 중시한다는 점은 

문학교육 영역의 특징이다. 이념 모색의 경우, 통일의 당위성을 담보하는 민

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분단체제 극복, 열린 민족주의, 다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 휴머니즘 등을 상보적 이념으로 제안하고 있다. 제재 선정의 

경우, 남북한의 이질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작품이라는 인식 아래 제

재 선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의 차이나 분단 체제, 통일의 문제를 

사유하는 데 적합한 주제 의식이나 제재의 범주를 발굴하고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대에 제출된, 탈북 청소년의 문학 

능력에 대한 상호문화주의적 접근을 다룬 한 편의 논문(오영창, 2021)이 전

부이다. 국어교육 일반이나 문법교육, 작문교육 등 다른 영역에서는 북한이

탈주민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주제라는 점을 고려하면 문학교육의 이러한 

저조한 관심과 성과는 특기할 만하다. 

셋째, 문법교육 분야의 연구 세부 주제는 북한 문법교육의 개관, 북한 

문법교육의 언어 단위별 접근, 통일 대비 문법교육, 북한이탈주민 등 4가지

이다.

<표 8> 문법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1990·2000 2010 2020

교육 

개관

체재

이관규(1999), 
정혜승(2004), 
허재영(2007)

이관규(2016),
최영란(2016), 

강보선 외(2017), 
강보선(2018)

교육사 최영란(2010)

언어 

단위

음운 이향근(2017)
정혜현(2020), 
이규범(2022)

단어 강보선(2017)
박소은(2020), 
박소은(2021)

규범 정경화·권순희(2019) 임상수(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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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2000 2010 2020

통일 

대비

남한

교육

강보선(2009), 
홍종선(2009)

강보선(2011), 
홍경화(2014), 
김정선(2015), 
강보선(2016)

개발·

교재

박종관(2016)
오현아(2019)

강보선(2020ㄱ), 

강보선(2021),
엄인영·서현정·

권순희(2021), 
변영수(2022)

북한이탈주민 문금현(2007)
강보선(2013ㄱ), 

김정은(2018)

북한 문법교육의 개관은 북한의 교과서와 교육강령을 중심으로 교수 

지침서, 잡지 등을 참고하며 문법교육의 체재를 살피는 연구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문화어학습』이라는 북한 잡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연구(최영란, 

2010)가 눈에 띈다. 북한 문법교육과 관련된 사설, 강령, 지침, 경험담 등 다

양한 글들이 『문화어학습』에 수록된다는 점을 주목한다면, 이러한 잡지 연구

는 북한 문법교육의 의도를 파악하는 한편, 그 이해의 폭을 의도된 교육에서 

실천된 교육으로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 문법교육에 대한 단위별 접근은 그 시작은 2010년대 후반으로 늦

지만, 그 성과를 빠르게 축적하고 있는 주제이다. 그 계기는 2013 개정 교육

강령과 그에 따른 교과서로, 이들 자료의 입수와 함께 시작된 주제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 문법 단위별 북한의 교육 내용을 남한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그 특성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현재까지는 음운, 단어, 규범에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

통일 대비 문법교육은 문법교육 영역의 특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이

다. 영역 내 연구 비중이 가장 높은 주제라는 점도 그렇지만 다른 영역과 비

교할 때 그 성격이 성찰적이라는 점도 차별적이다. 이는 남북한의 언어 차이

와 관련된 성취기준이 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제시된 이래, 통일 시대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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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지향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남북 언어의 동

질성과 이질성을 살피고 통일 시대의 국어를 위해 노력하는 교육 내용이 모

두 문법 영역의 요소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문법교육 영역은 이들 성취기준

이 교과서로 실행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이론과 실천 양면에

서 개선이 필요한 구체적 지점을 확인하고 제언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문법교육의 특성으로 국한되지 않고 국어교육 전반으로 확산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통일 대비 문법 교재의 개발도 통일 대비 문법교육의 하위 주제로

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어휘에 집중되어 있다. 교육

용 어휘의 선정 및 어휘 학습의 방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주제로 한 연구에서

도 핵심어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을 지원하고 통일을 대비하는 문법 교

육의 기획에서 최우선 과제를 어휘교육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넷째, 의사소통교육 분야의 연구 주제는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개관, 북

한 의사소통교육의 유형별 접근, 북한이탈주민 등 3가지이다. 

<표 9> 의사소통교육 분야에서 연대에 따른 주제별 분류

1990·2000 2010

교육 개관

임칠성(1996), 
이주섭(2000), 

이인제 외(2002)

김수연(2015), 권순희 외(2017), 주재우 외(2017), 
정진석 외(2017), 김윤정·권순희(2018), 

주재우(2018ㄴ), 이민형(2019) 

유형별 접근 김혜정(2013)

북한이탈

주민

김부경·김대희(2014), 김부경·김대희(2016), 
백목원·변경가·정경화·권순희(2016)

이중 연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제는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개관이다. 

2000년을 전후로,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화법교육과 독서

교육의 실태를 분석한 세 편의 연구가 제출된 이래 잠잠하던 논의는 북한의 

2013 교육강령이 소개된 2017년부터 작문교육까지 범위를 넓혀 연구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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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다시 축적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해당 논의

가 북한 의사소통교육의 유형별 접근 등 세부 요소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산

된 것은 아니다. 광고와 뉴스 등의 담화를 화용적으로 분석하면서 교육적 시

사점을 도출한 연구(김혜정, 2013)가 예외적으로 있을 뿐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주요 주제인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대비 교육 또

한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는 그 관심과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전자의 경

우, 작문교육 영역에서 북한 이탈 학습자의 쓰기 양상과 요구 사항을 조사하

는 등 북한 이탈 학습자의 역량을 진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있다. 후자의 

경우, 북한 의사소통교육을 개관하는 연구에서 시사점의 형태로 통일 대비 

교육의 방향을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연구로 볼만한 연구는 아직 

찾기 어렵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지평을 넓히는 데 화법교육과 

독서교육 영역이 선편을 쥐고 있다는 점과 대조된다. 2000년 전후의 연구(이

인제 외, 2002; 이주섭, 2000; 임칠성, 1996)를 통해 논의의 범위를 일반론에서 

영역별 논의로 확산하는 것을 주도했지만, 연구 주제를 넓히면서 그 성과를 축

적하지는 못한 것이다. 이는 아쉬움을 넘어 해석과 분석이 필요한 현상이다.

5.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분류가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분석 자료를 검토하면서 연구 방법의 종류를 귀납적으로 도출하

되 국어교육 연구 방법에 관한 논의(천경록, 2014)를 참고하여 통일 관련 국

어교육 연구의 방법적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연구 방법의 범주를 

‘연구의 목적 및 활용’과 ‘연구 자료의 종류’라는 두 층위로 나눠 설정하였다. 

연구의 목적 및 활용 층위는 연구의 관심사와 연구 결과의 활용도를 기

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현상을 기술하거나 양상을 분석

하는 ‘기초 연구’, 교과서, 교육과정, 수업 등을 설계하고 구안하며 개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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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연구’, 정책을 제안하거나 수립과 실행 과정을 분석하며 그 효과를 평

가하는 ‘정책 연구’로 나뉜다. 여기에서는 기초 연구를 북한 국어교육의 체

재 등을 파악하려는 기술적 기초 연구와 현실 파악을 통해 교육 방향을 모색

하거나 교육적 과제까지 제시하는 탐색적 기초 연구로 나눠, 크게, 기초 연구

(기술), 기초 연구(탐색), 개발 연구, 정책 연구로 나눴다. 

한편, 연구 자료의 종류 층위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택한 자료

의 성격을 기준으로 범주를 나누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자료의 수집 및 분

석에 기초하지 않고 기존의 철학이나 이론 등에 기대거나 재해석하는 방식으

로 논지를 전개하는 ‘개념 연구’와 연구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 연구로 나뉜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그리

고 이 두 연구 방법을 통합한 혼합 연구로 나눈다. 이를 준용하여 여기에서는 

연구 자료의 종류를 기준으로 연구 방법을 개념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

합 연구로 나눴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연구 방법에 따른 분류

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

초

연

구

기

술

박인기(1995), 
민현식(2015), 
김미영(2016), 
서현석(2016), 
임인화(2016), 
장지혜(2016),
이루리(2020)

전수태(1989), 최현섭(1993), 
김희진(1996), 임칠성(1996), 
정주리(1997), 이주행(1998), 
윤희원(1999), 이관규(1999), 
소강춘(2000), 이주섭(2000), 
문무영·김태훈(2001), 이인제 

외(2002), 허재영(2002), 
김양희(2003), 김양희(2004ㄱ), 
김양희(2004ㄴ), 정혜승(2004), 
김양희(2005), 김양희(2006), 
유성호(2006), 이상일(2006), 
이영미(2006), 한규석(2006) 

이영미(2007ㄱ), 이영미(2007ㄴ), 
허재영(2007), 김문태(2008), 
김미혜(2009), 이동배(2009), 
홍종선(2009), 황규수(2009), 

이영미(2010ㄱ), 이영미(2010ㄴ), 

김남미(2011), 이영미(2012), 

민병곤(1999), 
이성연(2007), 
이성연·정옥란

(2006), 
김영란(2013), 
김부경·김대희

(2014),
구영산(2015), 
김부경·김대희

(2016), 
백목원·권순희

(2016),
백목원 외(2016), 
정경화·권순희

(2016),
김혜윤 외(2019), 
정혜현·진용성

(2021)

최영란(2010)
임현열(2014), 
임인화·정재찬

(2015), 
하채현(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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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

초

연

구

기

술

임옥규(2012), 홍지선(2012), 
강보선(2013ㄴ), 조경덕(2013), 
최홍원(2013), 권순희(2014ㄱ), 

권순희(2014ㄴ), 이영미(2014), 
홍경화(2014), 김수연(2015), 

김미영·유리(2015), 
김정선(2015), 김정우(2015), 
강보선·김진숙·박수련(2016), 
김양희(2016), 박금숙(2016), 
이관규(2016), 진선희(2016), 
최영란(2016), 강보선(2017), 

강보선 외(2017), 권순희 외(2017), 
전은진·신중진(2017), 정진석 

외(2017), 주재우 외(2017), 
김태호(2017), 남경우(2017), 
이향근(2017), 조규익(2017), 
강보선(2018), 권순희(2018), 
김서형(2018), 김정은(2018), 
안한나(2018), 우인혜(2018), 
이향근(2018), 정진석(2018), 

주재우(2018ㄱ), 주재우(2018ㄴ), 

김윤정·권순희(2018), 
진용성·차해나(2018), 

이경화(2019), 박기범(2019), 
엄인영(2019), 오현아(2019), 

오현아·김지혜(2019ㄱ), 

오현아·김지혜(2019ㄴ), 

정경화·권순희(2019), 
변경가·권순희(2019), 

이민형(2019), 임인화(2019), 
진선희(2019), 최창헌(2019), 

최홍원(2019ㄱ), 최홍원(2019ㄴ), 

김영애(2020), 김윤정(2020), 
김은정(2020), 김태호(2020), 
박기범(2020), 박소은(2020), 
엄인영(2020), 오현아(2020), 
정혜현(2020), 박소은(2021), 
방은수(2021), 이관규(2021), 

이경화·김정우(2021), 
이성우·신중진(2021), 

이창희(2021), 정재림(2021), 
변영수(2022), 오춘지(2022), 
이관규(2022), 이규범(2022), 

진용성·김병수(2022), 최창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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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연구

경험 연구

질적 연구 양적 연구 혼합 연구

기

초

연

구

탐색

전수태(2010), 
김중신(2014), 
이삼형(2015), 
강보선(2016), 
한명숙(2016), 

강보선(2020ㄷ), 

임상수(2020), 
한명숙(2020), 
오영창(2021)

박갑수(1998), 박영목·이인제(1998), 
문금현(2007), 강보선(2009), 

강보선(2011), 강보선(2013ㄱ), 

김혜정(2013), 배준영(2013), 
주재우(2015), 양정임(2018), 

최홍원(2019ㄷ), 

이동일(2020), 오현아(2021), 
이은주·이순영(2021), 임인화(2021)

개발 연구

한명숙(2017), 
강보선(2020ㄴ), 

이상일(2020), 
진선희(2020), 
최미숙(2020), 
김태호(2022)

심영택(2000), 이인제(2005), 
원진숙(2015), 박종관(2016), 

강보선(2020ㄱ), 

진용성·김병수(2020), 
강보선(2021), 엄인영 외(2021), 

김태호·신헌재(2022)

고정희 외

(2015)

정책 연구 최현섭(1999)

연구 목적 및 활용의 층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은 기초 

연구(161건, 90.4%)이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연구 초기부터 북한 국어교

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양상을 분석하는 기술적 기초 연구(137건, 77.0%)

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이질성 대처, 통일 대비의 과제를 

위한 교육적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탐색적 기초 연구(24건, 13.5%)도 적

지 않다. 한편, 개발 연구는 전체적인 비중은 적지만(16건, 9.0%), 2020년을 

기점으로 그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연구 방법이다. 특히 학회, 대학,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에서 수행한 ‘남북한 초·중·고등학교 국어교육 통합’(서울대

학교) ‘남북한 통합 공통국어’(국어교육학회),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국어과 

교육과정’(한국교육과정평가원), ‘통일 초등 국어 교과서’(통일국어교육연구

회) 등의 연구들이 이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반면, 정

책 연구에 관한 관심은 미비하여 연구 초창기에 제출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1건(0.6%)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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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의 종류 층위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은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139건, 78.1%)이다. 이 중에서도 남북한의 교과서, 교육강령, 교육 지침서, 

잡지 및 학술서, 작품 등을 대상으로 그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의

도를 추론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의 이해를 도모하는 질적 내용 분석이 대부

분이다(127건, 71.3%).7) 반면,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인

식, 경험, 교육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논의나 이들을 위한 교재, 통일 대비 

교과서와 수업 활동 등의 개발 사례를 분석한 논의 등에 적용되고 있는 면담 

연구(6건, 33.7%)와 사례 연구(6건, 33.7%)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개념 연구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이념과 방향을 모색하고 쟁점과 과

제를 점검하는 연구에서 활용 비율이 높다(22건, 12.4%). 개념 연구는 철학

이나 이론 등에 기대어 논지를 전개하는 연구 방법으로, 선행 연구에 기대어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쟁점과 과제를 검토하는 연구, 민족주의와 다문화주

의 등의 통일 관련 이념뿐만 아니라 휴머니즘, 레비나스의 타자 철학, 들뢰즈

의 차이 철학 등 철학 담론에 기대어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이념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양적 연구는 남북한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북한이

탈주민(학생)의 국어 능력을 진단하는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12건, 

6.7%). 교과서의 언어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북한 국어 교과서에 쓰

인 어휘의 종류, 빈도, 분포 등을 계량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학생)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국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진단 평가를 

시행하거나 학습자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

7)		 질적 내용 분석은 문학이론, 철학, 사회과학이론 등에 기반을 두면서 주어진 자료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료의 비교적 작은 언어 단위부터 전체적인 맥

락까지 자세하게 분석하며, 둘째,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지속하여 수정 가능한 유연한 분

석을 지향하며, 셋째, 자료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인정하되 분석 결과의 타당성에 대한 철

저한 검증을 중시한다(최성호·정정훈·정상원, 2016: 132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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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성적 자료와 정량적 자료를 취합하여 통합하거나 분석 

자료에 관한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을 결합하는 혼합 연구는 그 활용 비

율이 낮다(5건, 2.8%). 여기에는 『문화어학습』, 『청년문학』 등 북한의 국어교

육 관련 잡지를 대상으로 수록된 글의 빈도와 분포를 통계적으로 파악하고 

선별된 글의 의미와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와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설계하

기 위해 관련 수업 사례나 학습자의 설문 자료를 정성적 분석과 정량적 분석

을 결합하여 분석하는 연구 등이 포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기초 연구를 지향하며 

질적 내용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23건, 69.1%). 이와 관련하여 특기할 점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중 상

당수가 비교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53건, 29.8%). 연구의 초창

기에 발표된 “남북한 국어교과서 분석”(전수태, 1989), “남북한 국어교육 연

구의 성과와 전망”(박인기, 1995), “남북한의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쓰

인 언어 비교 분석 연구”(이주행, 1998) 등 여러 연구가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교 분석을 표방했는데, 이러한 비교 연구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한 

흐름을 형성하며 지금까지 꾸준하게 발표되고 있다. 남북한 국어교육의 비

교를 통해 북한 국어교육의 실태와 특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한

편, 남북한 국어교육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선택과 확산은 필연적

인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비교 연구의 이러한 활성화가 방법론의 활용 방식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결부되면서 적용의 정교함을 더하고 활용의 다양화로 이어지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북한 국어교육에 대한 비교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비교의 준거를 정교하게 설정하기 시작했으며

(정혜승, 2004), 비교의 결과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하여 북

한 문학교육의 이질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남한 문학교육을 성

찰하고 문학교육론의 논리를 새롭게 모색하는 등 비교의 방향을 새롭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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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다(최홍원, 2019ㄷ). 비교 연구에 속하는 논문들의 분석 양상은 다채롭

게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비교의 범위를 남북한에서 조선족, 중국, 일본 

등으로 확장하거나(곽아람, 2021; 오춘지, 2022; 이관규, 2016; 이향근, 2017), 

비교의 짝 자체를 북한과 조선족, 북한과 중국으로 바꿔 비교하는 논의(최홍

원, 2019ㄴ; 황규수, 2009) 등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여러 국가의 교육

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비교 교육학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체

제나 국가 단위의 비교에서 벗어나 시기별 북한 교과서를 비교하거나(이경

화, 2019; 임옥규, 2012; 홍지선, 2012), 교육과정 실행의 차원에서 북한의 교

육강령과 교과서를 비교하는 논의(이민형, 2019) 등 비교의 기준도 다양해지

고 있다. 통일 담론 형성의 한 축인 학계에 대한 기대가 ‘독자적인 방법론에 

기초한 권위 있는 담론의 산출’이며 그 세부 과제 중 하나가 “비교 가능한 사

례들에 대한 세밀한 검토”라는 점을 고려한다면(박명규, 2008: 93), 비교 연

구의 이러한 정교화와 다양화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중요한 성과로 

인정할 만하다.

6. 연구 자료

북한에서 산출된 자료 수집의 어려움은 통일연구의 심화와 확산을 제

약하는 근본 문제 중 하나이다(박명규, 2008 : 84). 이는 국어교육 분야도 마

찬가지여서, ‘북한 국어교육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의 미비가 

연구의 난제’라는 인식은 연구 초기부터 확인할 수 있다(이상일, 2006: 132 -

133; 이인제, 2005 : 174; 정혜승, 2004: 233 -234; 허재영, 2002: 348). 이러한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흐름은 자료의 한계를 다양한 방식으로 

극복하며 연구 지평을 넓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서 사용된 북한 자료의 유형과 활용 양상을 살피는 것은 유

의미하다.

구체적으로, 178편 중 북한 자료를 한 건이라도 연구 자료로 삼은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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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연구 자료의 종류를 귀납적으로 도출한 후 발행 연

대별로 묶어 그 추이를 살폈다. 분석 대상에서 주로 사용된 북한 자료는 남

한의 교육과정에 대응하는 교육강령, 『국어』, 『국어문학』 등 각급 학교의 교

과서, 『국어교수법』, 『문학 독본 교수 참고서』 등 국어교육의 이론과 교수 방

법을 포함한 교육 지침서, 『문화어학습』, 『인민교육』, 『조선어문』 등 국어교

육 관련 잡지, 『사회주의 교육학』, 『주체문학론』, 『조선문학통사』 등의 학술

서, 북한의 서정시, 소설, 아동문학 등을 포함한 문학 작품, 『조선말 규범집』 

등의 어문규범 등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8) 

<표 11> 연구 자료별 추이

단위: 개수(%)

1980 1990 2000 2010 2020 총계

교육강령 4 3 20 9 36(32.4)

교과서 1 7 21 30 19 78(70.3)

교육 지침서 4 6 2 1 13(11.7)

잡지 1 4 7 12(10.8)

학술서 1 5 3 1 10(9.1)

작품 1 5 1 7(6.3)

어문규범 1 1 2(1.8)

이중 교육강령, 교과서는 각각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과제를 모색한 연

구(박갑수, 1998), 남북한의 초등국어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전수태, 1989)

에서 연구 자료로 활용된 이래,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꾸

8)		 연구 자료의 종류별 총계를 합한 전체 총계는 156건으로 분석 대상인 111편을 넘는다. 이

는 분석 대상 1편에서 다루는 연구 자료의 종류가 최소 1종에서 최대 4종으로 복수의 자

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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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히 채택된 연구 자료이다. 교육강령과 교과서는 북한 국어교육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권위 있는 자료로, 교과서는 분석 대상 중 삼분의 이 이상

(70.3%), 교육강령은 삼분의 일 정도(32.4%)에서 연구 자료로 삼을 만큼 활

용 비중이 높은 자료이다. 특히 앞서 발행 연도별 연구 추이에서 살핀 것처

럼,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과 같은 새로운 교육강령과 교과서

의 입수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활성화하는 기폭제로 작용한다.9) 게다

가 최근 북한 내부적으로 ‘교육강령집행법’(최고인민회의, 2016년)을 제정함

으로써 교육강령의 엄격한 준수와 이행을 강조하고 법령으로도 강제하면서 

북한 국어교육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하게 되았다(김지

수·김지혜·김희정·김병연·한승대·강호제 외, 2019: 37 -41). 이에 따라 교육

강령과 교과서는 앞으로도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위한 핵심 자료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학술서, 교육 지침서, 잡지는 북한 국어교육의 철학, 이론, 실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북한 국어교육의 이론을 고찰한 연구(최현섭, 1993), 

북한의 화법교육을 살핀 연구(임칠성, 1996) 등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초창기부터 지속하여 채택된 연구 자료이다. 이들 연구는 활용 비중이 10% 

9)		 이는 북한의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입수가 오랫동안 원활하지 못한 사정과도 맞물린다. 교

육강령의 경우, 북한이 해방 직후인 1945년 11월에 소련 군정 아래 ‘북조선교육림시조치

요강’을 발표하고 1949년 9월 사회주의 교육 체제의 정착을 목표로 학제 등을 개편한 이

래 여러 번 개정하였다. 연구자마다 확인한 교육강령 개정의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68년, 1983년, 1986년, 1992년, 1996년, 2001년, 2013년에 교육강령을 개정

한 것으로 보인다(이인제, 2005). 하지만 2013년의 ‘제1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을 

연구 자료로 입수하여 분석한 연구(강보선 외, 2016) 직전까지 주로 분석된 교육강령은 

1983년에 간행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과정안』과 1984년에 간행된 『고등중학교 국어문

학 교수요강』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교과서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은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되 학년이 끝나면 회수하여 진급한 학생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가 반납되지 않을 때는 진급이나 졸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1980

년대에는 북한 교과서를 소장한 중국 내 조선어 교재 편찬 기관에서 자료를 확보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에는 이마저도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소강춘, 2000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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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라는 점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와 비교하여 그 비중은 작지만, 교육강

령과 교과서의 의도를 추론하고 수업으로의 실행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

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들 자료는 북한 국어교육을 이해하기 위

해 활용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연구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이영미, 2010; 

임인화·정재찬, 2015; 최영란, 2010). 

학술서는 단연 『김일성선집』, 『김일성저작집』, 『김정일선집』 등 김일성, 

김정일의 교시를 담은 선집,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 『주체문학론』 

등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어문학 이론서 등의 활용 비중이 높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은 최고 통치 이념이며 최고지도자의 교시는 법률을 대체할 만한 

사회적 지침으로, 북한 국어교육의 철학이자 그 자체로 중요 교육 내용이다

(엄인영, 2019; 홍지선, 2012). 따라서 이들 문헌은 교육강령과 교과서가 견지

하는 철학과 이념을 확인하는 한편, 북한 국어교육의 특수성인 ‘사상정서교

양’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교육 지침서는 국어교육의 일반론과 각론의 이론을 다룬 자료와 국어 

교사의 지도 방향을 제시한 자료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국어 교수법:교원대

학용』(1973)과 『문학 교수법』(1963)이 있으며 후자에는 『문학독본교수참고

서』(1956), 『국어교수안』(1984), 『국어교수참고서』(2000)가 대표적이다.10) 이

중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은 ‘해주제2사범대학’과 ‘평양제2사범대학’에

서 예비 교사를 위한 국어교육원론으로 집필한 개론서로, ‘제1편 총론’, ‘제2

편 글자 교수’, ‘제3편 읽기 교수’, ‘제4편 글짓기 교수’, ‘제5편 글씨 교수’ 등 

일반론뿐만 아니라 하위영역별 각론까지 갖추고 있다. 1973년에 출간된 저

10)	 『국어 교수법:교원대학용』(1973)은 해주제2사범대학과 평양제2사범대학이 저자로 표기

된 국어교육 개론서로, ‘제1편 총론’, ‘제2편 글자 교수’, ‘제3편 읽기 교수’, ‘제4편 글짓기 

교수’, ‘제5편 글씨 교수’으로 구성된다. 『국어교수안』(1984)은 안옥규, 리천상 등이 집필

에 참여한 교수 지침서로, 교과서와 대응하여 단원별 ‘교수계획’, ‘교수목적’, ‘교수흐름’ 

등을 제시하며 단원별 시간 배정, 수업 내용, 수업 운영의 방법 등도 확인할 수 있다(소강

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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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와 주요 내용이 최현섭(1993)에서 처음 다뤄진 이

래 최근까지 다수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잡지는 어문학의 이론과 교육을 다룬 자료와 교육 일반 및 교과 교육의 

문제를 다룬 자료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문화어학습』, 『어문학론문집』, 

『조선어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인

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교원신문』 등이 있다. 전자가 주로 교육강령과 교

과서가 딛고 있는 북한 어문학의 관점과 이론을 살피는 맥락에서 활용된다

면, 후자에서는 북한 교육 및 국어교육에 관한 다양한 필자의 주장과 수업 

수기 등이 주로 활용된다. 이중 활용 비중이 가장 큰 잡지는 『문화어학습』이

다. 1958년 『말과 글』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다가 1968년에 이 제호로 속간

된 언어생활 분야의 잡지로, ‘사설’, ‘문학예술과 언어형상’, ‘우리생활과 언어

례절’, ‘문화어교육’, ‘우리말지식’, ‘언어생활의 이모저모’, ‘문장감상’ 등의 여

러 지면에 수록된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와 관련된 다양한 글을 통해 문화

어의 보급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11) 특히 ‘문화어교육’

에서는 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 실천과 관련된 여러 글을 지속하여 수록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어문규범과 작품은 다른 자료들에 비해 그 활용 비중은 아

직 미비한 수준이다. 하지만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의 지평이 일반론에서 

영역별 연구로 확장되면서 자료로서의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다. 어문규범은 

『조선말 규범집』으로, 1987년과 2010년에 개정된 자료가 박갑수(1998)와 

박종관(2016) 등에서 남북한 어문규범을 비교하는 맥락에서 인용되거나 분

석되었다. 어문규범은 문법 교육의 내용이자 남북한 언어통합의 대상이라는 

11)	 이러한 지면 구분은 2013년 2호로 발행된 『문화어학습』제253호의 것으로, 그 구성은 조

금씩 변화해왔다. 예를 들어, 문화어교육은 원래 ‘학교에서의 조선어교육’으로 시작했다가 

‘학교에서의 문화어교육’ 등을 거쳐 현재의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한편, 이 잡지에 실린 

글과 관련하여 최영란(2010)은 속간 이후 1997년까지 『문학어학습』에 수록된 국어교육 

관련 글을 정리하여 목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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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이러한 비교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문법교육

의 내용을 마련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작품은 우화, 동화, 아동소설 등 아

동문학부터 1990년대의 시와 소설까지 다양한 편인데 이념성이 두드러지지 

않은 작품들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들 작품을 다룬 연구의 목적이 

대체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기획하는 차원에서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제재 유형을 점검하고 선정할 수 있는 제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IV. 시사점

지금까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향후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연구 시기’ 및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2016년을 기점으로 더욱 

활성화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그 원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자료를 새롭게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확보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

이 필요하다. 연구 시기의 경향을 살피면,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원동

력 중 하나가 북한 자료의 확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국

어교육 자료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함과 동시에,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이 국내보다 수월한 중국, 일본, 미국 등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동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입수된 북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북한 자료 자

체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료 확보의 문제는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가 자주 거론되는 어려움이다. 하지만 연구 자료가 

교과서와 교육강령에 편중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북한 자료를 폭넓

게 활용하거나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문화어학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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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론문집』, 『조선어문』, 『조선문학』, 『청년문학』, 『아동문학』,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교원신문』 등 북한의 어문학과 교육 분야의 잡지는 북한

의 국어교육과 관련된 여러 주제의 다양한 논의와 수업 수기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국어교수방법론:사범대학』(2016), 『국어문학교수방법론:사범대

학』(2016) 등 여러 편의 국어교육 지침서가 교육강령과 교과서의 개신(改新) 

이후 새롭게 발간되었는데 이를 통해 국어교육에 관한 북한의 최근 시각과 

체계화된 교수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는 이들 자료의 최근 간행물까지 

확보하고 있으며 검색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바

(2011년 구축, 2019년 개편), 북한 자료의 접근 문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이들 자료에서 수록된 글의 제목과 주요 내용은 현 시스템에서도 구체

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교육강령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헌

의 주요 구성과 목차,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식의 연구가 다른 유

형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잡지, 교육 지침서, 

학술서 등에서 국어교육과 관련된 서적과 글들을 선별하고 목록화한 후 주

요 내용을 소개하고 통시적 경향을 분석하는 논의는 자료 확인 및 선별의 어

려움을 줄일 수 있으며 연구 주제를 다변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둘째, ‘연구 대상’과 관련하여, 우선,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위를 

학교 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를 보면 

초·중등학교급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 차원에서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활

발하였으나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연구는 매우 

적었다. 그러나 국민 모두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 없이는 남북한 언어통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분단이 장기화되면 남북한 언어도 변화한다.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완성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어떻

게 체계적,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그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국어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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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하고 그들이 겪는 언어 적응의 어려움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면서 국어교육에서도 초중등학교급의 학생부터 성인

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국어 능력과 적응 실태를 진단하고 교육 방안을 제시

하는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아직 많지 

않고 이들이 겪는 언어 적응의 어려움이 어휘와 화법 중심으로 논의되다 보

니 이들이 지닌 다양한 특성까지 연구 과정에서 고려되지는 못하고 있다. 북

한이탈주민에는 초중등교육을 받는 탈북 학생, 고등교육을 받는 탈북 대학

생, 성인 북한이탈주민 등이 모두 포함되는 만큼, 이들은 다양한 변인(연령, 

학년, 남한 정착 전 교육 받은 정도, 교육 공백 기간, 남한 정착 기간,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국어 능력을 지니며,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하

는 국어 능력의 수준과 내용도 다르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대상 국어교육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특징 및 변인을 최대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국어 능력을 문법교육(어휘교육), 화법교육 차원

에서 주로 논의해 왔다면 앞으로는 이들의 국어 능력을 작문교육, 독서교육, 

문학교육, 매체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향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연구도 필요하다. 초·중등학교

에서 진행되는 통일 대비 국어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국어 교사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 

대비 국어 교사의 양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보선(2020ㄷ), 박

영목·이인제(1998), 이삼형(2015) 등에서 꾸준히 언급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사범대나 교대 등의 교원 양성 기관에서 통일 대비 국어 교사를 어떻게 양성12)

12)	 윤리교육과에서는 ‘통일교육론’을 전공 필수 과목으로 지정하고 복수의 통일 관련 교과목

을 전공 선택 과목으로 배정(강보선, 2020ㄷ)하여 예비 윤리 교사의 통일교육 역량을 키

워주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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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지, 그리고 현직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역량을 어떻게 

함양시켜 줄 것인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는 초·중등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대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 강사도 포함된다. 앞서 통

일 대비 국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완성될 수 없다고 했듯이 분단의 장기화

를 고려할 때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

된다. 따라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실시할 강사

를 양성하고 재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13)

셋째, ‘연구 영역’과 관련하여, 의사소통교육 영역에서 남북한의 비교 및 

통합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

구가 남북의 차이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문학 작품, 문법(어휘, 규

범)을 대상으로 하는 문학교육과 문법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국어교육 차원에서 통일 시대를 총체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서는 의사소통 영역에서의 통일 관련 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의 

의사소통 방식을 시청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북한 자료를 광범위하게 확

보하는 과제와 북한의 의사소통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다양화

하는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남북의 의사소통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

고 이를 통합하고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의사소통교육 영역

에서의 중요한 과제이다. 

넷째,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가 범영역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13)	 국립국어원, 하나원, 남북하나재단 등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또는 남한의 교사

를 대상으로 통일 관련 국어교육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강사를 위

한 교육과정, 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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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관련 단독 성취기준은 문법 영역에서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법교육

에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통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은 문법교육만

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교육 전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

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 통일 대비 국어교육을 어떻게 실

천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어교육의 전체 차원(목표, 성격, 교수·학습 방법, 평

가 방법)에서, 그리고 국어교육의 각 하위 영역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구체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통일교육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담론을 확장

할 필요도 있다. 통일교육은 승공통일교육, 안보교육, 민족공동체교육, 탈분

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 해결교육, 북한이해교육 등 다양한 담론을 기반으

로 기획·실천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국어교육은 여러 통일 

교육 담론 중에서 주로 민족공동체교육과 북한이해교육 담론을 전제로 이루

어져 왔다. 통일의 과정과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탈분단교육, 

다문화이해·갈등 해결 교육 등 다양한 담론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논의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 방법’과 관련하여, 통일 관련 국어교육의 연구 방법을 다

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질적 내용 분석을 수행한 논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북한의 국어교육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외에도 북한의 국어교육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문헌 자료, 매체 자료, 북한 이탈 주민의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하여 북

한 국어교육의 실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본 논문은 2023.01.31. 투고되었으며, 2023.02.12. 심사가 시작되어 2023.03.12. 심사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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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정진석·강보선

이 연구는 국어교육에서 통일교육 문제를 다룬 일체의 연구를 ‘통일 관

련 국어교육 연구’로 개념화하면서,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대어 4개의 데이

터베이스에서 추출한 178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 시기, 연구 대상, 연구 

영역, 연구 주제, 연구 방법, 연구 자료의 차원에서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다음

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는 국외 연구자들과의 공

동 연구가 필수적이다. 둘째, 이미 입수된 북한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

에서 북한 자료 자체에 관한 다양한 문헌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의 범위를 학교교육에서 평생교육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

다. 넷째, 북한이탈주민 대상 맞춤형 국어교육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통

일 대비 국어교육 전문가 양성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사소통교육 영역

에서 남북한의 비교 및 통합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남

한의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서의 통일 대비 국어교육 연구가 범영역 

차원에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통일교육 담론과의 연관 속에서 통일 

관련 국어교육 연구 담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연구 방법을 다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핵심어  통일, 통일 담론, 국어교육, 통일 관련 국어교육, 체계적 문헌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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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the Research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Jeong Jinseok · Kang Bosun

This study conceptualized all research on unification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

fication’; the work comprehensively analyzed 178 papers extracted from 

four databases in terms of research period, subject, area, topic, method, 

and resources depending on the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Moreover 

based on this analysis, implications for follow-up research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joint research with foreign researchers is essential. Sec-

ond,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already available North Korean 

data, it is necessary to conduct various literature studies on North Korean 

data itself.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from 

school education to lifelong education. Fourth, there is a need to study 

customized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North Korean defectors. Fifth,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how to train expert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Sixth, comparative and integrat-

ed research contrasting the two Koreas needs to be more active in the 

field of communication education. Seventh,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language curricu-

lum and textbooks in South Korea needs to be conducted at the overall 

sub-area level. Eighth, it is essential to expand the discourse of research 

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in connection with 

the discourse of unification education. Ninth, efforts to diversify research 

methods are required.

keywords  Unification, Unification Discourse,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to Unification,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